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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마 5:9)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만약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로 알려지기 원하면, 우리는 무엇보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스메이커란 무엇이고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피스메이커란?  

예수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것 이상입니다. 평화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평화애호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평화가 없는 상황에서 평화를 이끌어내는 전문가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화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평화를 즐기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누린 평화를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위한 기초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갈등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갈등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결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 갈등을 노출시키기도 하고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스메이커는 갈등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거짓된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간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언급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열은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또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려면, 양보해야 할 때가 있고 양보를 거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피스메이커는 결코 나약한 사람의 역할이 아닙니다. 항상 양보하고 자기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피스메이커는 다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위해서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시며 위선을 지적하기도 하셨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양보할 수 없는 삶과 양보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갈등과 대립이 만연한 이 시대에 피스메이커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제 피스메이커는 리더십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평화를 누리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이상의 지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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